
보물창고제63호

2022년 6월 (2)

산딸기가 익어가는 6월입니다. 4월 말부터 5월까지 꽃을 피우고 6월 중순 즈음부터

열매가 익기 시작하여 7월이면 붉게 여문 산딸기를 볼 수 있습니다. 산딸기를 ‘산 중에

사는 딸기’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숲 안쪽보다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잘 삽니다. 볕이

잘 들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산딸기,

겨울딸기, 복분자딸기 등 20여 종의 산딸기 속 식물이 있습니다.

다양한 산딸기 생김새 자세히 보면 꽃, 잎,

열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. 장미과 식물로

열매는 대부분 붉은색이지만 , 서양산딸기

(Black Berry)는 검은색입니다.

[탐구생활] 산딸기도 산기슭에서 따서 먹던 열매에서 시장에서 사 먹는 과일이

되었습니다.야생 산딸기가 익어가는 6월,남산 혹은 주변의 숲 길가에서 다양한 종류의

산딸기를 찾는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.

복분자딸기(특징: 줄기가 하얗다)

글 /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

남산의 산딸기들 산딸기, 수리딸기, 서양산딸기, 멍석딸기, 줄딸기, 복분자딸기 등 6종에

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수리딸기는 기후변화지표생물로 남부지방에서 주로 생육하지만,

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중부지역까지 확산 중입니다. 서양산딸기는 귀화식물로 뒤늦게

남산에이입된것으로보이고산딸기,줄딸기,멍석딸기는전국에서볼수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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